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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 항체 더 올리겠다

- 기준 미만 4주 간격 추가검사, 음성 개체 재접종 등 관리 -

전라남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가는 4주 간격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백신 항체가 음성인 소를 개체별로 관리해 항체양성률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1년부터 백신을 접종하면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백신접종 대상인 소, 돼지 등 가축에서 혈액을 뽑아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남도는 4월말까지 소 98.4%, 돼지 8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는 80%,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를 넘겨야 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한다. 단, 최초검사에서 16마리 

이상을 검사했을 경우에 확인검사를 생략한다.

또, 항체향성률이 개선될때까지 추가 혈청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그동안 최초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가는 개선될 때까지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

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추가 혈청검사 기간을 4주 간격으로 앞당긴다. 이는 

5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전남도는 소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가 음성인 경우 개체번호까지 표시해 

관리하기로 했다. 소는 귀표번호 있어 개체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개체는 

백신을 재접종명령 하는 등 더욱 꼼꼼히 방역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전염병”임을 강조하면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소독을 생활화 해 

구제역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전남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